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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는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미 노동통계국(BLS)이 3일 발표한 7월 구

인·이직보고서(JOLTS)에 따르면 7월 구

인 건수는 약 718만 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팬데믹 직후 이후 거의 찾아볼 수 없

었던 낮은 수준이다. 2020년 말 이후 720만 건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며, 지

난해 9월 710만 건 초반을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특히 이번 수치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

가 전망치인 740만 건을 밑돌았다. 노동시장

약세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

목이다.

네이비 연방 크레딧 유니언(Navy Fed-

eral Credit Union)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헤

더 롱은 “노동시장의 전

고용시장 냉각 가시화 …
팬데믹 이후 두번째 낮아

▶▶14면으로 계속

매사추세츠 주정부 나홀로 백신정책, 연방정부와 갈라섰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미

국의 백신 정책이 근본적 균열 위기를 맞고 있

다. 연방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권고를

대폭 축소하면서, 주별로 독립적인 대응이 확

산되는 양상이다. 매사추세츠는 균열의 선두

에 섰다.  

모라 힐리 주지사는 3일, 만 5세 이상 모든

주민이 코로나 부스터를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명령(Standing Order)을 내렸다. 이 조

치는 약사들이 모더나 등 네 가지 종류의 부

스터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

로, 65세 이상 고령자와 기저질환자에게만 접

종을 승인한 FDA의 최근 결정을 뒤집는 것

이다. 

힐리 주지사가 승인한 ▶▶12면으로 계속

주지사, 연방 정부 더 이상 신뢰못해…매사추세츠 주민들의 건강은 우리 책임 
매사추세츠는 계속해서 백신정책 유지… 모든 약국 백신 접종, 보험도 커버 
미 전역 백신 정책 균열…매사추세츠, 뉴잉글랜드 중심으로 <접종 협력체> 구축

<전체 기사 읽기>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3일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정부의 지침과는 별개로 전 연령대 코로나 19백신 접종을 지속할 것을 분명히했다. 4일 기자회견에서 모라 힐리 주지사는 모든 주내 약국에
서 접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 기사 읽기>

https://bostonkorea.com/news.php?mode=view&num=40844
https://bostonkorea.com/news.php?mode=view&num=4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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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 한미예술협회, 제14회 연례 모금 만찬 9월 14일 개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우상원

객원기자, 편집부 = 보스톤과 뉴잉

글랜드 지역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

고 한인 예술가들을 후원해 온 보스

턴 한미예술협회(KAAB)가 오는

9월 14일(일) 오후, 윈체스터 소재

그리핀 사진 박물관(Griffin Mu-

seum of Photography)에서 제14회

연례 모금 만찬을 연다.

이번 행사에서는 피바디 에섹스

뮤지엄의 최고 자선활동 책임자

(CPO) 수 김(Sue Kim)이 기조 연

설을 전달하고, 메인 주 포틀랜드

에서 활동하는 허정 작가가 올해의

아티스트로 소개된다. 또한 12세 첼

리스트 클라라 민과 그의 스승 로널

드 로우리(Ronald Lowry)의 첼로

연주무대도 마련돼 있다. 

만찬에서는 한국 음식이 제공되

며, 예년과 마찬가지로 사일런트

옥션이 함께 진행된다. 이번 옥션

에는 Kyong Cassell, 이재옥, 허선

희, 고 김남희 작가의 작품과 함께

와인 페어링 디너, 하우스 콘서트,

전라도산 된장과 고추장 등 다양한

아이템이 출품된다. 한미예술협회

는 미국 국세청(IRS) 승인 비영리

단체이므로 기부금은 세금 공제 혜

택을 받을 수 있다.

2012년 출범한 협회는 올해에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1월에는

보스턴 미술관(MFA)에서 열린 <

음력 설날 축하행사>에 참여해 세

배 시연, 한복 체험, 전통무용·음

악 공연 등을 지원했다. 3월과 4월

에는 온라인으로 4회에 걸쳐 <코리

언 헤리티지 심포지움>을 개최해

한국의 장과 쌀, 판소리, 근대 미술

과 이쾌대 작가, 한국 문학과 문화

를 주제로 한 강연을 선보였다.

음악 행사로 4월 정우성 대금 연

주회(한국 전통음악 시리즈), 5월

NEC 브라운 홀에서 열린 <한국 궁

중음악과 민속음악>콘서트, 8월 <

제1회 한국 가곡 콩쿠르>를 성공적

으로 개최해 호응을 얻었다.

다가오는 행사로는 <한국 전통

음악 시리즈> 일환인 9월 7일 가민

(Gamin) 초청 연주회, 10월 3일 광

복 80주년 기념 콘서트 <자유의 울

림 , Resonance of Freedom>이

NEC 조던 홀에서 열리며, 11월에

는 렉싱턴 렉스 아트(LexArt)에서

보자기를 주제로 한 이정희 작가 전

시회가 예정돼 있다.

김병국 프로그램 디렉터는 “협

회의 활동을 통해 한인 사회가 다른

커뮤니티와 연결되고, 다음 세대와

도 이어지는 기회가 열리고 있다”

며 “그동안 함께해 주신 후원자분

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

고 전했다.

<행사 안내>

보스턴 한미예술협회 연례 모금

만찬 (Korean Cultural Society of

Boston, 14th Annual Benefit Din-

ner)

날짜: 2025년 9월 14일 일요일 오

후 4:30-7:30

장소: Griffin Museum of Pho-

tography (67 Shore Rd. Winches-

ter, MA)

참가비: 일반 $125 (9월 7일까지

지불하는 경우 $100로 할인)

상세 정보:  www.kcsboston.org

bostonkorean@hotmail.com

<전체 기사 읽기>

한미예술협회 모금만찬에서 공연하는 클라라 민(사진 상단좌측), 로널드 로우리(사진 상단 우), 올해의 아티스트로 소개되는 허정 작가, 만찬에서 기조연
설을 전달하는 수 박 PEM 최고 필란트로피 책임자

https://bostonkorea.com/news.php?mode=view&num=4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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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강원도민회, 비영리단체 승인 기념
하반기 정기모임 개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턴강원도민회가 지난 8월 23일,

24절기 중 더위가 한풀 꺾이는 ‘처

서’ 날에 하반기 정기모임을 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이번 모임

은 박형태 회장 자택에서 열렸으며,

회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정기모임에서는 강원

도민회가 주정부와 연방정부로부터

비영리단체 승인을 받아 공식적인

보스톤 한인단체로 거듭났다는 점

을 공표하는 자리였다. 이에 따라 앞

으로는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뿐

아니라 외부에서 기부되는 모든 기

부금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

게 됐다.  도민회는 지역사회 봉사와

기여 활동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

이라 밝혔다. 

회의에서는 내년인 2026년 강원도

민회 창립 3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기로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

난 세월 동안 도민회를 지원해준 분

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보스턴

내 여러 한인단체들과 함께 축하하

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모임을 마친 뒤에는 박 회장 자택

뒷마당에서 한국식 무쇠솥에 장작

불로 끓여낸 쇠고기 따로국밥과 회

원들이 준비해 온 다양한 음식을 나

누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bostonkorean@hotmail.com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턴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오

보이스트 무라타 사치코(Sachiko

Murata)와 피아니스트 류형린

(Hyeongrin Ryu)의 듀오 리사이

틀, ‘Vocalise: Oboe & Piano on

Autumn Air’ 콘서트가 27일 토

요일 오후 7시 열린다.

가을 저녁을 수놓을 이번 무대

는 케임브리지 뉴 스쿨 오브 뮤직

콘서트룸(New School of Music,

Concert Room)에서 개최된다. 

‘Vocalise’는 가사 없이 소리

와 호흡만으로 감정을 전하는 형

식을 뜻한다. 이번 공연은 말보다

소리에 집중해 음악이 지닌 본질

적 울림을 탐구한다. 오보에의 서

정적이고 인간적인 음색과 피아노

의 다채로운 색채가 어우러져, 관

객들은 언어를 넘어서는 음악의

본질적 감동을 체험하게 될 것이

다.

프로그램은 리하르트 슈트라우

스의 오보에 협주곡 D장조, 프랑

시스 플랑의 오보에 소나타, 미국

작곡가 윌리엄 볼콤의 피아노 솔

로 작품 Graceful Ghost Rag 등으

로 꾸려진다. 고전과 현대를 넘나

드는 곡들이 서로 다른 언어와 시

대적 배경을 지니고 있지만, ‘소

리의 순수한 아름다움’이라는 공

통된 주제를 관통한다.

무라타 사치코는 매사추세츠의

클라플린 힐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뒤부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수석

오보이스트로 활동 중이며, 일본

과 프랑스 등 국제무대에서도 주

목받는 아티스트다. Boston Mu-

sical Intelligencer는 그녀의 연주

를 두고 “놀랍도록 인간적인 프

레이징”과 “정확하고 섬세한 연

주”라 평가한 바 있다. 또한 작곡

가로도 활동하며, 2019년 뒤부아

오케스트라 위촉으로 선보인

Sorrow Songs는 큰 호평을 얻었

다.

피아니스트 류형린은 협연자이

자 솔리스트로서 폭넓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보스턴 대학교에

서 피아노 반주과 박사학위를 받

은 뒤 현재 뉴햄프셔 세인트 안셀

름 칼리지(Saint Anselm College)

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외에

도 뉴잉글랜드 음악원, 버클리 음

대, 벨몬트 고교 등에서 반주자로

활동하며, 미국 국립청소년합창

단 보스턴 지부 시니어 피아니스

트, 케임브리지 FUPC 음악감독

으로도 활약하고 있다. 

이번 연주회는 단순한 듀오 리

사이틀을 넘어, 두 아티스트가 걸

어온 길과 음악적 비전을 고스란

히 담아내는 무대가 될 것으로 기

대된다. 

공연 정보

공 연 명 : Vocalise: Oboe &

Piano on Autumn Air

일시: 2025년 9월 27일(토) 오후

7시

장 소 : Concert Room, New

School of Music (Cambridge,

MA)

출연: 오보에 무라타 사치코, 피

아노 류형린       

<전체 기사 읽기>

케임브리지에서 만나는 피아노 오보에 가을 콘서트
오보에 무라타 사치코 & 피아노 류형린 듀오 리사이틀

https://bostonkorea.com/news.php?mode=view&num=40841
https://bostonkorea.com/news.php?mode=view&num=4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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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마트, 매사추세츠 카카오톡 채널 이벤트 진행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H 마트가

매사추세츠 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채널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간 H 마트 매사추세츠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

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응모자 중 100명을

추첨해 스마트카드 2,000포인트를 증정한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카카오톡에서 ‘H

Mart MA’ 채널을 추가한 뒤, H 마트 스마

트카드 실물 사진 또는 H 마트 앱의 모바일 스

마트카드를 바코드가 보이도록 촬영해 1:1 채

팅창으로 전송하면 된다.

H 마트 측은 “고객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

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 이벤트를 마련했다”

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

혔다.

H 마트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는 주간 세

일 소식과 매장 위치, 운영 시간, 스마트카드

혜택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고객 의견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고객서비스(Customer Care )기능도

카카오톡 채널에 도입했다.

채널은 카카오톡 검색창에 ‘H Mart

MA’를 입력하거나 이벤트 포스터 내 QR

코드를 스캔해 추가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H 마트 고객 서비스 센터(877-427-7386)로 하

면 된다.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렉싱턴

소재 매사추세츠통합의학센터(Massa-

chusetts Integrative Medicine Center) 원

장 최승훈 박사가 8월 열린 제21회 국제동

양의학학술대회(ICOM)에서 대만 라이칭

더 총통으로부터 ‘공로상 (領導東洋 光耀

全球奬, Prize for ISOM Leadership and

Worldwide Glory)’을 수상했다. 

최 박사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로 재직하던 2003년부터 5년간 세계보건기

구(WHO)에서 근무하며 전통의학의 국제

표준화 작업을 주도했다. 그는 WHO 재직

당시 △전통의학 표준 용어를 제정, 한의학

이 ICD-11에 공식 진입 △세계적으로 달

랐던 94개 주요 경혈 위치를 통일해 WHO

국제 표준 제정△전통의학 임상진료지침

개발 지침 제정 등에 기여했다. 

최박사는2014년 한국 정부로부터 근정

포장을 수훈했으며, 2018년에는 세계적 학

술지 ‘네이처(Nature)’가 그의 WHO

전통의학 표준화 성과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번에는 대만 총통상 수상했다. 

대만 타이베이 국립대만대학병원 국제

회의센터에서 열린 학술대회 기간 중에는

그의 저서 ‘당전통의학우견세계위생조

직(當傳統醫學遇見世界衛生組織)’ 출판

기념회와 사인회도 함께 열렸다. 이 책은

이미 영어로 출판된 ‘When Traditional

Medicine Met The World Health Orga-

nization’의 중국어판으로, 대만 국가중

의약연구소가 출판을 맡았다.

또한 최 박사는 대회 이후 객좌교수로 있

는 타이중 소재 중국의약대학(China

Medical University)에서 학부생과 대학

원생을 대상으로 ‘WHO, COVID-19,

and Integrative Medicine’이라는 주제

의 특강을 진행한 뒤, 3박 5일의 일정을 마

치고 지난 9월 2일 보스톤으로 귀국했다.

최 박사는 현재 렉싱턴에서 매사추세츠

통합의학센터(Massachusetts Integrative

Medicine Center) 를 운영하며 한의 진료

를 하고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전체 기사 읽기>

MA 한의사 최승훈 박사, 대만 총통으로부터
공로상 수상

스마트카드 인증하면 포인트 증정

https://bostonkorea.com/news.php?mode=view&num=40839
https://bostonkorea.com/news.php?mode=view&num=4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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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매사추세츠 주정부가272개 초

등학교에 무료 문해력(early liter-

acy) 고강도 튜터링 프로그램을 시

작했다. 

모라 힐리 주지사, 패트릭 터트와

일러 교육장관, 페드로 마르티네즈

초·중등교육청장은 9월 2일 툭스베

리 듀잉 초등학교를 방문해 새 학기

수업을 참관하며 출범을 공식화했

다. 

2억 5천만 달러를 투입해 진행하

는 이번 프로그램은 유치원부터 3학

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최소 10주 동

안 주 수회에 걸쳐 일대일 또는 소그

룹 튜터링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특

히 읽기 능력 형성이 중요한 1학년을

최우선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사업은 힐리 주지사가 ‘페어 셰어

(Fair Share)’ 세수를 활용해 추진

하는 문해력 향상 종합 전략의 핵심

으로, 증거 기반 모델을 토대로 학습

격차를 줄이고 기초 읽기 능력을 강

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힐리 주지사는 “매사추세츠와 전

국적으로 학생들의 읽기 능력이 기

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

이번 투자는 검증된 방법을 교실에

직접 적용해 수천 명의 학생들에게

성공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

했다. 드리스콜 부지사는 “고강도

문해력 튜터링은 학생과 미래를 위

한 가장 현명한 투자”라며 “팬데

믹 이후 남아 있는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

조했다.

이번 조치는 여름 동안 주정부가

추진한 ‘리터러시 런치(Literacy

Launch)’ 계획의 연장선이다. 주

정부는 8월에 600명의 교사를 대상

으로 무료 연수를 실시했고, 30개 학

군에 9,300만 달러, 25개 학군에 3,300

만 달러의 보조금을 각각 지급해 고

품질 교재와 전문성 강화를 지원했

다.

터트와일러 교육장관은 “읽기는

모든 학습의 기초이며, 고강도 튜터

링은 이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투

자”라고 말했다. 마르티네즈 교육

청장은 “수백 개 학교가 새 학기부

터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은 매

우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상원 의장 카렌 스필카는 “문해

력은 학생들의 성공을 좌우하는 열

쇠”라며 “이번 투자가 특히 지원

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프로그램은 초·중등교육청

(DESE)이 시행하며, 272개 참여 학

교는 무상으로 튜터를 지원받는다.

튜터링은 수업 중·방과 후 모두 가

능하며, 대면·온라인 등 다양한 방

식으로 제공된다. 튜터들은 주정부

가 선정한 전문 튜터링 기관에서 파

견된다. 

272개교에 포함된 학교는 보스톤,

첼시, 로렌스, 리비어, 월댐, 홀요크,

플레인빌, 벨처타운, 에버렛, 몰든,

우스터, 노우드, 샐럼, 로웰, 로렌스,

노스앤도버, 사우스윅-톨랜드-글

랜빌 지역 등이다. 구체적인 명단은

발 표 되 지  않 았 으 며  추 후

DESE(Department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웹사이

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hsb@bostonkorea.com

MA주정부, 272개 초등학교서 무료 문해력
튜터링 프로그램 실시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올해 첫 웨스트나일 바이

러스(WMV) 인체감염이 발생

한지 하룻만에 두번째 감염자가

나왔다. 매사추세츠 주 보건부

(DPH)는 2일 미들섹스 카운티

70대 여성이 올 들어 첫 번째 웨

스트나일 바이러스(WNV)에 감

염된데 이어 3일 에섹스 카운티

에서 60대 여성의 감염이 확인됐

다고 밝혔다. 

보건부는 이번 감염에 따라 기

존의 10개 지역 외에 벨몬트, 케

임브리지, 에버렛, 몰든, 멜로스,

리비어, 서거스, 서머빌, 웨이크

필드 그리고 워터타운까지 위험

수준을 높음으로 상향 조정했다

. 위험수준이 이미 높음 상태인

10개 타운은 액튼, 베드포드, 빌

러리카, 보스톤, 브루클라인, 칼

라일, 쳄스포드, 드래컷, 로웰, 뉴

튼 등이다.

로비 골드스타인 보건 장관은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는 매우

심각한 질환이 될 수 있으며, 현

재 매사추세츠 내 모기에서 여전

히 높은 수준으로 검출되고 있다

”며 “9월이 되어 날씨가 선선

해지고 학교가 개학했지만, 당분

간 WNV 위험은 지속될 것이므

로 주민들은 모기 물림을 피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계속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올해 처음 WNV 양성 모기가

보고된 것은 6월 17일이며, 지금

까지 주 전역에서 총 319건의 양

성 모기 샘플이 확인됐다. 양성

모기는 반스터블, 버크셔, 브리

스톨, 듀크스, 에섹스, 프랭클린,

햄든, 미들섹스, 노폭, 플리머스,

서폭, 우스터 카운티에서 발견됐

다. 또 올해는 염소 1마리가

WNV에 감염되기도 했다. 

한편, 올해 들어 동부말뇌염

(EEE) 양성 모기 샘플은 18건이

확인됐으나, 인체나 동물 감염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주 역학자 캐서린 브라운 박사

는 “첫 강한 서리가 내릴 때까

지 모기는 계속 활동한다”며

“EPA 등록 성분이 포함된 모

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피부 노

출을 줄이는 옷차림을 하며, 특

히 저녁이나 이른 아침 야외 활

동은 가급적 조정하는 것이 좋다

”고 조언했다.

hsb@bostonkorea.com

하룻사이에 2명째 인체감염, 웨스트
나일바이러스 모기 주의보

<전체 기사 읽기>

미들섹스의 70대 여성에 이어 에섹스에서 60대 여성 감염확인

https://bostonkorea.com/news.php?mode=view&num=40837


광고The Boston Korea 2025년 9월 5일 금요일  9



(현재영업중)

종합  The Boston Korea2025년 9월 5일 금요일10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보스톤 도심 사무실 건물이 아

파트로 변신해 첫 입주자를 맞이했

다. 팬데믹 이후 늘어나는 빈 도심 사

무실 공간을 아파트로 변환시키는

정책의 첫 사례다. 

보스톤시의 사무실 주거전환 프

로그램을 통해 아파트 단지로 개조

된 첫 건물은 다운타운 프랭클린 스

트리트 281번지의 6층짜리 벽돌 건

물로 이번 달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5층인 건물 상층부 각층에 원베드

룸 1가구, 스튜디오 2가구씩 총 15가

구가 들어섰으며, 이 중 3가구는 시

의 규정에 따라 어포더블하우징 렌

트로 배정됐다. 세 가구 어포더블 하

우징 로터리에는 2천 명이 넘는 신청

자가 몰려 치열한 수요를 보여줬다.

일반 시세 아파트 임대료는 월 약 3

천 달러 수준이다.

첫 입주자는 어니스틴 티옹슨과

조지 주언타 부부다. 두 사람은 이 건

물에서 거주를 시작하며 2일 미셸 우

보스톤 시장과 언론의 환영을 받았

다. 우 시장은 집들이 선물로 화분을

들고 직접 방문해 “새로운 주택 한

채, 새로운 한 가족의 도심 거주가 우

리 공동체에 큰 차이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공실이 늘어가

는 도심의 사무실 건물을 활용해 주

택 공급을 늘리려는 시의 핵심 주거

정책 중 하나다. 현재까지 총 17개 프

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완공된 프랭

클린 스트리트 아파트 외 3곳은 공사

중, 7곳은 인허가 승인을 받았고 6곳

은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전체적으

로 65만6천 스퀘어피트의 사무 공간

이 824가구의 주거 공간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해당 건물 소유주이자 개발사 번

스 리얼티&인베스트먼트의 애덤 번

스 대표는 “도시의 세제 혜택이 없

었다면 사업성이 부족했을 것”이

라며 “이번 전환을 통해 오래된 건

물이 오히려 주거용으로 잘 맞아떨

어졌다”고 설명했다. 

번스 대표는 이미 포트포인트 서

머 스트리트 263번지에서 77가구 규

모의 대형 전환 프로젝트도 진행 중

이며, 내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 밝혔다. 

공사 중인 3곳 

263 Summer Street (Fort Point 지

역, 77가구 규모)

129 Portland Street (Bulfinch Tri-

angle 지역, 25가구 규모)

615 Albany Street (South End 지

역, 24가구 규모)

승인된 7곳 

31 Milk Street –Downtown (110

가구 규모)

85 Devonshire Street – Down-

town (95가구 규모)

15 Court Square –Downtown (80

가구 규모)

283 Summer Street – Fort Point

(77가구 규모)

123 N. Washington Street –North

End (34가구 규모)

4 Liberty Square –Downtown (36

가구 규모)

129 Portland Street – Bulfinch

Triangle (25가구 규모)

보스톤 사무실 아파트 변환 첫입주 …
3어포더블 렌트에 2천명 몰려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하버드의 피겨 스케이팅

갈라쇼 이브닝위드챔피언스(An

Evening with Champions) 가 오

는 9월 12일(금)과 13일(토) 오후 7

시부터 9시까지 하버드 브라이트

-랜드리 하키센터(65 North

Harvard Street, Boston)에서 개

최된다. 

제53회째를 맞는 이번 무대에는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출전 선

수 폴리나 에드문즈, 2025년 미국

피겨스케이팅 챔피언 알리사 예

피모바, 미샤 미트로파노프 등이

출연해 아이스쇼를 장식한다. 또

한 캐나다 국가대표 카이야 루이

터, 한국 챔피언 임해나/권예 페어

선수도 무대에 올라 국제적인 스

타들의 화려한 연기를 선보일 예

정이다.

이 브 닝 위 드 챔 피 언 스 (An

Evening with Champions) 는 1970

년, 미국 피겨스케이팅 챔피언 출

신 존 미샤 페트케비치와 하버드

동문 존 파워스가 창립했으며, 하

버드대 학생들이 전적으로 주관

해온 행사다. 지금까지 이 갈라쇼

는 암 정복을 위한 다나파버 암연

구소와 지미펀드(Jimmy Fund)에

300만 달러 이상을 기부해왔다. 

역대 공연에는 미국 피겨의 전

설 미셸 콴, 올림픽 챔피언 네이든

첸,  올림픽 챔피언인 김연아 등 세

계적인 스타들이 참가해 ‘피겨

갈라쇼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했

다.

올해 공연의 전체 출연진 명단

은 공식 웹사이트(www.an-

eveningwithchampions.org/cast)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티켓은 현

재 하버드 박스오피스를 통해 개

별 및 단체 예매가 가능하다. 또한

개인·기업 후원 참여도 열려 있

다.

보다 자세한 공연 소식과 출연

자 업데이트, 후원 방법은 공식 웹

사 이 트 (www.aneveningwith-

champions.org) 또는 지미펀드

(www.jimmyfund.org/skating)에

서 확인할 수 있다. 

hsb@bostonkorea.com

제53회 하버드 이브닝위드챔피언스 ,
세계 피겨 스타들 참가

<전체 기사 읽기>

https://bostonkorea.com/news.php?mode=view&num=40836
https://bostonkorea.com/news.php?mode=view&num=4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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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발 와이드 프리미엄 클래스 $1821에서 추가 15% 할인,
이코노미는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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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에 이어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불안감

을 낮추는 ‘만능 알약’으로 ‘프로프라놀롤

(propranolol)’이 주목받고 있다. 

미 식품의약국(FDA)이 1967년 심혈관 질환

치료제로 승인한 베타차단제 프로프라놀롤은

고혈압과 부정맥 등에 쓰였다.  월스트리트저널

은 최근 젊은 여성들이 발표, 면접, 데이트, 결혼

식 등 긴장이 큰 상황에서 복용하면서 빠르게 확

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장조사 업체 IQVIA에 따르면 프로프라놀

롤 처방은 2020년 이후 28% 증가했다. 이는 베타

차단제 중 가장 빠른 증가율이다. 약효는 심박

수와 혈압을 낮춰 불안의 심장의 두근거림, 손떨

림 등 신체 반응을 완화한다. FDA가 불안 치료

제로 허가한 것은 아니지만, 배우와 음악가들은

무대에 오르기 전 복용하는 ‘비밀 무기’로 오

래동안 사용해 왔다. 

연예인·인플루언서가 불붙인 인기

지난해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배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수상 소감 중 “베타차단제를

먹었으니 이건 식은 죽 먹기”라고 농담했다. 아

카데미 시상식 레드카펫에서는 배우 레이첼 세

놋이 “베타차단제 먹고 집중해”라는 발언으

로 화제를 모았다. 팟캐스트 ‘기글리 스쿼드’

를 진행하는 페이지 드소르보와 해나 버너는 프

로그램에서 복용 경험을 공개하고 관련 굿즈까

지 판매했다. SNS와 방송에서 쏟아진 ‘입소문

’은 젊은 여성들에게 불안을 다스리는 ‘필수

템’처럼 확산됐다.

원격진료·광고가 확산 가속

프로프라놀롤 수요는 원격진료 서비스와 맞

물려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용자들은 온라인 설

문에 불안 증상과 혈압 수치를 입력하고 며칠 뒤

배송된 약을 받는다. 스타트업 킥헬스(Kick

Health)는 “100% 온라인, 빠른 배송, 진짜 평온

”이라는 문구로 광고하며 수만 명이 약을 통해

새로운 자신감을 얻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

부 이용자는 “혈압 등 자가 보고 수치를 그대로

받아 처방한다”며 안전성 우려를 제기했다.

전문가·의료계의 우려

전문의들은 프로프라놀롤이 자낙스(Xanax),

발륨(Valiu)과 같은 벤조디아제핀(benzodi-

azepines)보다 비중독성이며 가장 낮은 수준의

불안장애약의 하나라고 말한다. 그러나 과도한

복용 시 혈압과 심박수를 낮춰 실신할 수 있고

천식·당뇨 환자에게는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

한다. 네이서 개미 텁스의대  정신과교수는 “

베타 블록커는 심장과 뇌 등 몸 전체에 작용하

며 뇌에 미치는 약효가 불안을 낮추는 것”이라

고 설명했다. 개미 교수는  “맥박과 상태를 직

접 확인하지 않고 원격으로 처음 처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임상 근거 부족·과용 사례

영국에서는 불안 치료제로 허가돼 있지만 과

다복용 위험이 문제로 떠오르며 소량 처방 권고

가 내려졌다. 실제로 2023년 10대 청소년이 프로

프라놀롤 과다복용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미국에서도 유명 모델 델릴라 햄린이 2021년 다

중 약물 복용으로 입원하는 일이 있었다. 연구

자들은 “프로프라놀롤이 불안을 완화한다는

체감은 많지만, 장기적 치료 효과를 입증할 임상

근거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불안은 약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프로프라놀롤의 효과를 인정하

면서도 “불안을 유발하는 모든 상황을 피할 필

요는 없다. 일정한 긴장은 도움이 되기도 한다

”며 심리치료·생활습관 개선과 병행이 필요

하다고 강조한다.

hsb@bostonkorea.com

베타차단제 '프로프라놀롤'…젊은 여성들
사이 불안 장애에 '만능 알약'확산

<전체 기사 읽기> 부스터 백신은 모더나의 mNEXSPIKE(

만 12세 이상), 스파이크백스(만 5세 이상

), 화이자의 코미르나티(만 5세 이상), 노

바백스의 누박소이드(만 12세 이상) 등이

다. 만 5세 미만 아동은 기존처럼 소아청소

년과를 통해 접종하게 된다. 힐리 주지사

는 “연방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매

사추세츠에서는 누구나 백신을 맞을 수 있

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정 반대로 연방정부 백신정책을

앞서나가는 주도 있다.  플로리다주는 미

국내 최초로 공립학교 아동 예방접종 의

무를 포함해 모든 백신 의무화를 단계적

으로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공화당의

텃밭인 미 중부 및 남부지역에서도 이 같

은 정책이 뒤를 이을 것으로 예측된다. 

민주당 주지사가 집권하고 있는 캘리포

니아, 오레건, 워싱턴 등 서부 3개주는 연

방정부와 독립적으로 보건 정책을 마련하

는 ‘헬스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켰다.

국가 차원의 백신 리더십이 붕괴되고 신

뢰대신 정치가 들어서게 된 것이다.

이 같은 분열의 도화선은 반백신론자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장관이다.

그가 연방 보건 정책을 백신 회의론에 맞

춰 재편하면서 촉발됐다. 케네디 장관은

CDC 예방접종자문위원회 전원을 해임하

고,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권고를 축소했

다. 얼마 전에는 새로 기용한 CDC 국장을

백신 정책에 대한 이견으로 경질해 논란

을 키웠다. CDC 고위 관계자 3명은 이에

항의 사직했고, 1,000명이 넘는 현직·전

직 CDC 직원들이 사퇴를 촉구하는 서한

을 보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의 분열을 “지난

50년간 보건 분야가 직면한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 진단했다. 미네소타대학 전염

병 전문가 마이클 오스터홈 박사는 “백

신이 단순히 코로나바이러스에 국한된 문

제가 아니라, 소아마비·홍역·백일해 등

필수 예방접종까지 흔들 수 있다”며 “

이제 과학이냐, 연기와 거울같은 대체 신

념이냐의 선택에 놓였다”고 말했다.

매사추세츠 보건장관 로비 골드스타인

박사는 “접종 기회가 제한되면 위험 경

계선에 있는 주민들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며 광범위한 접근권 보장의 필요성

을 강조했다. 이에 주지사는 보건장관에

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 아동의 백신접

종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2개 법안을 의

회에 제출했다. 

약국체인 CVS는 CDC 권고를 앞두고

매사추세츠 내 매장에서 부스터 샷 공급

을 중단하려 했지만, 힐리 주지사의 명령

으로 이를 재개했다. 주지사는 4일 기자회

견에서 CVS를 비롯한 다른 약국체인들도

백신을 제공할 것이며, 모든 백신 비용은

보험을 통해 지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힐리 주지사의 이번 조치와 함께 뉴햄

프셔를 제외한 뉴잉글랜드 5개 주와 펜실

베이니아, 뉴저지와의 광역 협력망 구상

과 맞물려 있다. 이를 통해 CDC 대신 의학

계 전문가 단체를 중심으로 백신 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각기 다른 백신체

계는 여행과 교류가 많은 미국에서는 공

중 보건망에 커다란 위협으로 작용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 

힐리 주지사는 “플로리다 드샌티스 주

지사가 공중보건보다 정치를 앞세웠다.

이제 플로리다의 디즈니랜드에 가서 홍역

을 선물로 가져올 수도 있게 됐다”고 개

탄했다. 그는 매사추세츠는 흔들림 없는

백신 정책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보건 재난에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ditor@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 주정부 나홀로 백신정책, 연방정부와 갈라섰다

연설·소개팅·결혼식까지

https://bostonkorea.com/news.php?mode=view&num=4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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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미국 노동시장에서 이민자들

이 대규모로 이탈하고 있다는 분석

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화된

이민 단속 정책으로 인해 올 1월부터

7월까지 약 120만 명의 이민자가 노

동력에서 사라졌다고 미 인구조사

국의 예비 자료를 퓨리서치센터가

분석해 밝혔다. 여기에는 불법 체류

자뿐 아니라 합법 거주 이민자도 포

함된다.

퓨리서치센터 스테파니 크레이머

선임연구원은 “이번 감소가 자발

적 귀국, 추방, 또는 기술적 집계 문

제 때문인지 불분명하지만, 실제 순

이민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

실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민자들은 미국 노동력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어업과

임업 종사자의 45%, 건설 노동자의

30%, 서비스업 종사자의 24%가 이

민자다. 특히 이민자가 43%를 차지

하는 가정 간병 분야에서 인력 부족

우려가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 수

백만 명을 추방하겠다고 공언했지

만, 실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

해 체포된 이민자 대부분은 범죄 전

과가 없는 사람들이다. 반면 불법 국

경 월경 건수는 정책 강화 이후 크게

줄었다.

미국 연방준비은행 댈러스 지점

의 노동경제학자 피아 오레니우스

는 “지난 수년간 수백만 명의 이민

자가 국경을 넘어오며 미국 고용 성

장을 지탱해왔지만 지금은 사실상

그 유입이 멈췄다”며 “일자리 창

출 능력에 큰 타격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농업 현장에서는 노동력 부족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텍사스주 매

캘런 지역 농장은 추수철을 앞두고

도 일손이 부족해 곤란을 겪고 있다.

한 농장 옹호단체 관계자는 “멜론

수확철이 늦어지면서 상당량의 농

작물이 썩어버렸다”고 전했다. 캘

리포니아 벤투라카운티에서도 올봄

수십 명의 농장 노동자가 단속에 적

발돼 체포되면서 농민들의 불안이

커졌다.

건설업도 직격탄을 맞았다. 미국

건설업협회 분석에 따르면 올해 들

어 절반 가까운 대도시 지역에서 건

설 일자리가 줄었다. 특히 캘리포니

아 내 리버사이드·샌버너디노·온

타리오 지역에서 7,200개, 로스앤젤

레스 일대에서 6,200개 일자리가 감

소했다.

매사추세츠에서도 여름철 관광,

외식, 조경산업 노동력 부족현상이

발생했다. 지난 5월 케이프 코드, 마

서스빈야드, 낸터킷 등지의 ICE의

단속으로 이민자 노동력이 급감한

까닭이다. 

로건공항에서도 청소 및 수하물

처리, 휠체어 지원 등의 업무를 맡고

있던 80명이 해고됐다. 이들은 합법

적 자격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새로

운 이민 단속 정책으로 인한 신원 인

증(clearance)이 철회돼 해고 통보

를 받았다. 

캘리포니아 센트럴밸리에서 23년

넘게 불법 체류 신분으로 농장에서

일해온 리디아(가명)는 “운전 중 단

속에 걸려 서류를 요구받을까 두렵

다. 우리는 가족을 먹여 살리고 집세

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노동력에서 이민자 120만명 사라져…
트럼프 반이민 정책 여파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파워볼 잭팟이 약 17억 달

러로 불어났다. 파워볼은 9월 3일

수요일 추첨에서 당첨자가 나오

지 않아 전국적으로 파워볼 잭팟

이 약 17억 달러 이상이 될 전망

이다. 

이번 17억 달러 규모의 잭팟은

미국 복권 역사상 세 번째로 큰

기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첨자

가 나올 경우 잭팟 상금은 30년에

걸쳐 분할 지급되며, 일시불 현금

수령 시 약 7억 7,030만 달러를 받

을 수 있다.

1일 추첨 번호는 3, 16, 29, 61, 69

그리고 파워볼 숫자 22였다. 지난

5월 31일 이후로 6개 숫자를 모두

맞춘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상금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

6개 번호를 모두 맞출 확률은 2

억 9,220만 분의 1로, 번개에 맞을

확률보다 훨씬 낮다. 1장이나 100

장이나 확률상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없지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액의 기회를 노리고 수많은 사

람들이 도전하면서 결국엔 누군

가 당첨자가 나온다.

파워볼은 티켓 한 장당 2달러

이며, 미국 45개 주와 워싱턴 DC,

푸에르토리코, 미령 버진아일랜

드에서 판매된다. 추첨은 매주 월

요일, 수요일, 토요일 밤 10시 59

분에 진행된다.

매사추세츠 복권위원회 마크

윌리엄 브래컨 사무국장은 “잭

팟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오르고

있지만, 복권은 어디까지나 책임

감 있게, 자신의 여유 범위 내에

서 즐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메가밀리언(Mega Mil-

lions) 복권은 9월 5일 금요일 추

첨에서 3억 3,600만 달러, 매사추

세츠 메가벅스(Megabucks)는

토요일 추첨에서 470만 달러 규

모의 잭팟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된다.   

hsb@bostonkorea.com

파워볼 잭팟 약 17억 달러로 상승…
9월 6일 추첨 

<전체 기사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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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점이 시작됐다”며 “이는 또 다른 균열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지금의 구직 시장은 사실상 얼어붙은 상태

라 누구든 일자리를 얻기가 어렵다”고 덧붙

였다.

구인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는 이미 몇 달

전부터 각종 업계 증언과 사례를 통해 나타

나 왔다. 이번 JOLTS 발표가 이를 수치로

확인시켜준 셈이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4일 발표될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와 5일 아침 발표 예정인 공식

고용보고서에 쏠리고 있다. 이들 지표가 노

동시장의 건강 상태를 가늠하는 또 다른 잣

대가 될 전망이다.

매사추세츠 실업 이미 전국 평균 상회

매사추세츠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실업률

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지난 5월을 기점으로

전국 실업률을 상회하기 시작했다. 특히 트

럼프 행정부의 지원 축소로 바이오 및 IT 분

야의 감원현상이 뚜렸해지면서 나타난 현상

이다. 매사추세츠 생명공학 산업 협회(Mass

Bio)에 따르면 2025년 바이오부분 일자리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 같은 고용냉각과 실

업률 증가는 매사추세츠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 

이민 단속과 더불어 고용시장 냉각은 그동

안 구인난에 허덕였던 일부 한인 사업체들에

게는 희소식일 수 있다. 그러나 고용 냉각이

장기화되며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게 되면 오

히려 양날이 검이 될 수 있다. 

고용 둔화 소비위축

고용 냉각이 소비위축을 유발하는지는 중

요한 관전 포인트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31

일 보도에서 미국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

이 미국의 경제상황에 대해 비관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 소득 5만달러 미만의 가정에서는 올해

들어 이미 경제 심리가 악화된 상태였으며 5

만에서 10만달러 소득의 가정은 8월 들어 급

격히 심리가 악화됐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

란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중간 소득층마

저 여윳돈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hsb@bostonkorea.com

고용시장 냉각 가시화 …팬데믹 이후 두번째 낮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

사추세츠 생명공학 산업분야에서 처음으로

일자리 감소가 나타났다는 우울한 보고서가

발표됐다. 보스톤 비즈니스 저널에 따르면,

매스바이오(MassBio)가 26일 발표한 2025

년 산업 현황 보고서에서 주 바이오 제약 부

문은 지난해 연구개발(R&D)과 바이오 제

조 분야 모두에서 일자리가 줄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개발 일자리는 전년

대비 1.7% 감소했고, 바이오 제조 일자리는

1.5% 줄었다. 이는 MassBio 켄달 오코넬

CEO가 “기억하는 한 처음 보는 일자리 감

소”라고 표현할 정도의 이례적인 현상이다

. 오코넬은 대표는 “자본 부족, 정치적 불확

실성이 겹쳐 시장이 정체된 완벽한 폭풍 같

은 상황이 됐다”며 “매사추세츠가 보통

이런 충격을 가장 늦게 받는 곳이지만 이를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

했다.

2025년 상반기에도 감원 사태가 이어지며

최소 2,300명의 생명과학 분야 종사자가 일

자리를 잃었다. 팬데믹 시기 폭증했던 투자

금이 줄며 자본 환경이 크게 위축됐고, 기업

공개(IPO)도 주춤해 올해 매사추세츠에서

는 단 한 곳만 상장을 마쳤다. 인수합병

(M&A)도 눈에 띄게 줄었다.

여기에 연방 정부의 연구비 삭감, 식품의

약국(FDA) 구조 개편, 관세 문제 등이 겹치

면서 업계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 국립보건

원(NIH) 지원금은 지난해부터 줄기 시작했

으며, 올해도 7월까지 추세대로라면 매사추

세츠는 지난해보다 약 4억6천만여 달러 적

은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이는 유매스 챈

(UMass Chan) 의대, 브로드연구소, 매사추

세츠 종합병원 등 주요 연구기관과 대학들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벤처캐피털 투자 역시 2017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다만 투자자들은 위험

이 적은 후기 단계 기업에 집중하고 있어, 올

해 상반기 상위 10건의 투자 거래가 전체 VC

투자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럼에도 매사추세츠는 여전히 다른 주보

다 앞서 있다. 올해 상반기 미국 전체 VC 투

자 중 22.5%가 매사추세츠 기업에 흘러 들어

갔으며, 캘리포니아(45%)에 이어 2위를 차

지했다. 3위인 워싱턴 주는 4%에도 못 미쳤

다.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 역시 전년 대비

6.7% 성장해 미국 평균 3.4%를 크게 웃돌았

다.

또한 엘리 릴리, 아스트라제네카, 바이오

젠, 다케다 제약 등 글로벌 제약사들이 매사

추세츠 내 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다. 오코넬

대표는 “매사추세츠는 반등이 올 때 이를

선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다”며 향후 회복 가능성에 기대를 걸었

다.

hsb@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 바이오 산업, 사상 처음 일자리 감소 
<전체 기사 읽기>매스바이오 2025년 산업현황 보고서, 연구개발 및 제조 모두 1% 중반대 감소 

▶▶1면에 이어서

https://bostonkorea.com/news.php?mode=view&num=4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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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보스톤에서 수천 명의 노조원

과 정치인, 시민들이 9월 1일 노동절

을 맞아, 대규모 퍼레이드를 벌이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항의했다.

전통적인 노동절 아침식사를 대신

해 열린 이번 행진은 매사추세츠 주

청사에서 시청까지 이어졌다.

보스톤글로브의 보도에 따르면

퍼레이드 선두에는 ‘억만장자보다

노동자를(Workers over billion-

aires)’라는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든 노조 지도자들이 섰고, 매사추세

츠 모라 힐리 주지사와 엘리자베스

워렌 연방 상원의원 등이 함께 행진

했다. 간호사, 교사, 도장공, 건설 노

동자 등 다양한 직종의 노조원들이

합류했으며, 연방정부의 해고 조치

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들이 근무하

는 연방 건물 앞과 보스톤 최초의 공

립학교 부근 등에서 행진이 이어졌

다.

행진 전 연설에서 모라 힐리 주지

사는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과 노

동자를 돕지 않는다. 그는 중국과 일

부 억만장자 친구들만 돕고 있다”

며 “매사추세츠에서 함께 나아가

자.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시청에서 열린 마무리 집회에서

보스톤 미셸 우 시장과 에드 마키 상

원의원도 연단에 올랐다. 우 시장은

“우리는 당신이 사랑하는 가족에

서 건강보험을 빼앗아 부자 감세에

사용토록 두지 않을 것이며, 엡스타

인 파일을 카타르 전용기에 숨기는

것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며 트

럼프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 “보

스톤에서 노동은 특수 이익 집단이

아니라 도시 자체”라며 펜웨이파

크 매점 노동자 등 지역 노조의 권리

투쟁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지미 윌리엄스 국제도장노조 보

스톤 지부장은 “연방정부가 노동

자들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

어 이제는 노동계가 연대의 힘을 보

여줄 때”라며, 최근 로드아일랜드

해상풍력 프로젝트 취소로 수백 명

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은 사례를

언급했다.

이번 퍼레이드에는 ACLU, 지역

사회단체, 서커스 공연단, 지방선거

후보자 등도 참여했다. 보스톤 교사

노조 에릭 버그 위원장은 “노동 운

동은 호텔 식당이 아니라 거리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워싱턴 행정

부가 학생과 가정의 의료보험을 빼

앗고 공교육 자금을 삭감하는 현실

에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행사장에는 ‘DOGE를 조심하라

’, ‘과 학 을  지 켜 라 ’, ‘No

Kings’와 같은 문구가 적힌 피켓도

등장했다. 매사추세츠주립대 교수

협회 소속 낸시 알레오는 트럼프를

풍자한 피켓을 들고 “우리는 이미

권위주의적 국가에 살고 있다. 변화

를 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진 말미에는 쓰레기 수거업체

리퍼블릭 서비스에 맞서 파업 중인

팀스터스 로컬 25 지부 조합원들도

참여했다. 아이아나 프레슬리 연방

하원의원은 트럼프를 ‘파시스트

인 치프(fascist in chief)’라 부르며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위생 노동자

들을 지지하다 희생된 것처럼, 2025

년에도 여전히 위생 노동자들이 존

엄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연설했

다.

hsb@bostonkorea.com

트럼프에 반발, 보스톤 수천명 노동절 퍼레이드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범죄 단속을 위해 보스톤

에 주 방위군을 투입하겠다 트럼

프 행정부에 보스톤의 중도보수

성향의 정치인들까지 강력히 반

발하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보스톤글로브가 실시한 정치

인 의견조사에 따르면 미셸 우 시

장은 물론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의원들까지 주방위군 투입에 반

대의견을 밝혔다. 

우 시장은 “보스톤은 미국에

서 가장 안전한 대도시”라고 강

조하며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보스톤은 법을 준수한다. 모든 시

민이 안전 유지의 일원이라는 사

실을 알고 있기에 안전할 수 있다

”고 밝혔다. 이어 “행정부의 실

패를 감추기 위해 도시들을 공격

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미셸 우 시장의 진보적인 접근

에 사사건건 각을 세우는 에드 플

린 시의원은 성명을 통해 “팬데

믹 당시 주방위군의 신속한 자원

동원은 존중한다”면서도 “보

스톤에서 치안 지원을 위해 주방

위군을 투입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심지어 올해 선거에서 우 시장

의 보수적 도전자로 나선 조시 크

래프트 후보도 “보스톤은 스스

로 치안을 유지할 능력이 있다”

며 트럼프의 방위군 투입론을 거

부했다. 그는 “도시 치안이 아니

라 이민자 공동체를 지지하는 도

시들을 억압하려는 정치적 힘 과

시”라고 주장했다.

백베이·비컨힐을 대표하며

미셸 우 시장을 지지하는 셰런 더

컨 시의원은 “트럼프는 부자 감

세와 부채 폭증을 일으킨 뒤 이제

는 방위군을 이용해 민주주의를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

했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시의원들

은 이구동성 트럼프의 방침에 반

대의사를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

은 민주당 주도의 대도시들이 범

죄 대응에 무능하다며 “강력한

법 집행”을 환영했다. 매사추세

츠 공화당 의장 에이미 카르네발

레는 “보스톤 범죄는 심각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힐리 주

지사와 우 시장이 주민을 보호하

지 못할 경우 경고가 될 것”이라

고 환영했다.   

보스톤 보수 중도 정치인들 한목소리,
주방위군 필요없어

<전체 기사 읽기>

힐리 주지사·우 시장, 노동절 퍼레이드서 트럼프 강력 비판

https://bostonkorea.com/news.php?mode=view&num=40821
https://bostonkorea.com/news.php?mode=view&num=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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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면을 통해 적은 적이 있다.

소설 ‘위대한 게츠비’의 마지

막 문장이었다. 하긴 이 마지막 문

장을 소설가는  묘지명으로 썼다

고 한다. 졸문을 읽은 이영길 목사

(보스톤 한인교회)의 반응이다.

‘갯츠비의 마지막 멘트도 가슴

에 콱 차오르네요.’ 

몇주전이다. 이영길 목사의 주

일 설교였다. 빌립보서의 강해였

는데, 바울이 빌립보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바탕으로 한 말씀이

었던 거다. 빌립보서의 첫문장이

다.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 하

노니.’  곧 이어 안부 인사가 뒤

를 따른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다. 바

울이 감옥에 갇혀있을 적에 보낸

편지인거다. 

성경에서 뿐만 아니다. 소설에

서도 감옥에 있는 변호사 이야기

도 나온다. 죤 그리샴의 책

‘Rackteneer” 이다. 첫문장인

데  ‘I’m a lawyer and I’m in

prison.’ 말은 이어 진다. “It’s

a longer story” 왜 아니겠나. 변

호사인데, 감옥에 있다했으니 말

이다. 역시 긴 이야기의 장편소설

이다.  

변호사의 이름은 바울도 아니

며 에서나 이스마엘도 아니다.

Malcolm Bannister가 이름인데

말콤이란 이름은 기독교와 아주

먼 사이는 아니지 싶다. (이 부분

은 잘 알지도 못하며 지껄인거다.

법정에서 처럼 증거를 대라 하면,

입증할수는 없다.)

이젠 소설뿐 아니다. 이 시대엔

변호사가 감옥에 가는 게 크게 별

스러운 일은 아닌 모양인게라. 과

욕이 불러낸 참담한 결과가 아니

겠나 싶다.  이생진 시인이다. 교

도소 창으로 나비가 날아 들었단

다. 

높은 교도소 담을 넘어무엇 하

러 왔을까꽃을 달래러 온 것일까

나비야 너는 누가 

보낸 천사냐

위대한 겟츠비의 첫문장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네가 가

진 만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라.;’ ‘Just remember

that the people in this world have

not had advantage that you’ve

had.’ 말은 이어진다. “I’ve

been turning over in mind ever

since.’ 이같은 충고는 지금까지

도 마음에 되새긴다’ 

세상일이 자신의 뜻대로 입맛

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닌바. 평범

한 사람에겐 말이다. 감옥에 있는

죄인들은 읊조릴지 모르겠다. ‘I

want to be just a dude.’ 보통 사

람이 되고 싶어라. 

‘이스마엘이라 불러 다오.’ (

소설 모비딕의 첫문장)

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992회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책을 가까이에 놓는 마음의 여유!!

한담객설閑談客說: 소설의 첫문장

9월이다. 아직은 여름의 온기가 남아 있

고 초가을의 느낌의 창을 여는 시기이다. 언

제나처럼 계절과 계절의 샛길에서 만나는

새초롬함과 오롯함은 철부지 어릴적 마음

과 손녀.손자의 할머니가 된 지금도 다르지

않다.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시간이다.

또 어느 누구에게도 내어주지 않는 시간이

기도 한다. 우리는 가끔 남편과 아내, 부모

와 자식 그 외에 관계에서 나를 챙길 필요가

있다. 바쁘게 움직이는 현대의 사회에서는

더욱이 그렇다. 모든 것은 눈깜짝할 사이에

흐르고 지나간다. 내가 나를 챙겨주지 않으

면 그 누구도 나를 챙겨줄 수 없기 때문이다

.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남편과 아내와 자녀

들 그리고 시어른까지 처가댁까지 챙겨야

했던 나를 돌아보면 뭔지모를 허탈감에 빠

지기도 한다. 나는 뭘하고 살았을까 싶은 마

음에 속마저 상할 때가 있다. 또 곁에서 누

구네 딸은 똑똑한 남편감을 만났다느니, 부

자집 아들을 만났다느니 이런저런 이야기

들 속에 나를 집어 넣어버리면 나는 정말 비

참한 모습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마흔이 다

된 내 딸과 아들을 무심히 바라보고, 그만

한숨만 내리쉬는 것이다. 어디 그뿐일까. 평

생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살아오던 남편은

왜 그리 더 눈맞추기조차 싫어지는지 차마

말은 못하지만 꼴이 보기 싫어지는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제 자리에서 제 일 열

심히 하는 딸아들은 엄마의 그 한숨에 별 관

심이 없다. 평생을 무덤덤하게 살아왔던 남

편도 아내의 심드렁한 표정에 여전히 무감

각하게 스치듯 오가는 것이다. 어쩌면 이렇

듯 우리네 삶이 심심하게 지내오는 것은 아

닌지 이 가을에는 점검해보는 시간이면 좋

겠다. 가을바람에 심드렁한 나의 마음도 날

려버리고 세상의 것들의 욕심에서 조금만

가을바람에 실려 보내면 어떨까. 그러면 적

어도 내 마음은 가벼워지고 그 가벼움이 변

하여 기쁨이 싹트기 시작할 것이다. 

올가을에는 서점에 들러 너무 두껍지 않

은 얇은 책 하나를 나 자신에게 선물하면 어

떨까. 사실 서점에 가면 책을 사서 가져오는

기쁨보다 책을 뒤적거릴 때의 행복이 더 크

지 않던가. 무엇인가 결정하기 전의 그 느낌

은 어릴 적 연애를 하며 썸을 탈 때의 그런

느낌이지 않던가. 그랬으면 좋겠다. 이 가을

에는 마음이 꿀꿀하고 무엇인가 답답함이

남아 있는 이들에게 책과의 만남을 추천하

고 싶다. 요즘 어떤 책들이 많이 읽히는지

어느 작가가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

는지 하나둘 찾다보면 즐거움은 내 마음에

들어 와 있는 것이다.

요즘은 전자책도 많고 그 외의 유튜브 등

볼 이야깃거리들이 많기는 하다. 그러나 내

손으로 한장 한장 종이를 넘기며 느끼는 그

느낌을 가만히 느껴보라. 그 책 내용도 좋지

만 종이 냄새 맡으며 활자와 마주하는 나를

느껴보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 내면에

서의 차오르는 그 무엇인가와 만나게 될 것

이다. 시끄럽고 복잡한 세상에서 잠시 내게

쉼을 주는 시간이다. 이렇듯 책읽기는 유튜

브 채널의 영상과는 또다른 느낌과 의미를

선물 받는다.

주변의 친구들과 커피 한잔을 놓고 마시

더라도 그저 수다에 준하는 늘려놓기 이야

기보다는 서로에게 유익한 이야기들을 나

눌 수 있다면 책읽은 이야기와 그 속의 이야

기들을 나누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또 있을

까 싶다. 그것은 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너의

이야기가 아닌 책 속에서의 이야기 제3자의

이야기이기에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다. 그러하기에 마주한 상대에게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집에 돌아와서도 넉넉한

마음이 되는 것이다.

무더웠던 여름을 보내며 책 한 권 내 곁에

놓고 가을을 맞을 준비를 시작하면 좋겠다.

이미 마음이 넉넉해지지 않은가. 이미 행복

이 내 마음 속에 자리하지 않은가 말이다.

현대사회 속 바삐 움직이며 빠르게 지나가

는 시간을 쫓다가 나 자신마저 놓쳐버릴까

염려와 걱정이 인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가

을에는 책을 가까이에 놓는 마음의 여유를

갖는 시간이길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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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은 국내 다빈도암 1위이다 보

니 작은 증상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들이 많다. 갑상선이 위치한 목 한가운데

서 멍울이 만져질 때가 대표적이다.일단

만졌을 때 매끈하고 단단하다면 누구나 있

는 연골조직(갑상연골, 윤상연골)일 확률

이 높다. 반면 목 앞이 불룩하게 튀어나오

거나 얼핏 만져봐도 갑상선이 커진 느낌이

들면 ‘갑상선종(갑상선비대질환)’일 수

있다. 염증이 발생해 갑상선이 붓거나 단

단해져도 멍울처럼 만져질 수 있는데 이

경우 통증이 동반돼 비교적 빨리 병원을

찾는다.갑상선 일부가 혹처럼 커진 ‘결절

’일 수도 있다. 

휴람 의료네트워크 중앙대학교병원 외

과 안종혁 교수는 “결절이 생기면 불규칙

하고 둥근 멍울이 만져지며 침을 삼킬 때

같이 움직인다”며 “대부분 양성이지만

일부는 악성일 수 있어 갑상선초음파검사

로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미 암이 커지거나 주변 조직을 침범하면

쉰 목소리, 목 이물감이 동반될 수 있다.결

론적으로 목 한가운데가 눈에 띄게 불룩하

거나 만졌을 때 불규칙하고 둥근 멍울이

잡히는 경우, 쉰 목소리와 목 이물감이 수

주 이상 지속되면 갑상선초음파검사를 받

는 것이 좋다. 

“목에서 만져지는 멍울…꼭 갑상선초음파검사
받아야 할까’”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
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
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문의 :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 팀장
Kakao ID : huramkorea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중앙대학교병원

목에서 만져지는
멍울
갑상선 초음파 
검사 받아야 할까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국내 암 발병율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갑상선암을 발견하기

위해 필요로 한 갑상선초음파 검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휴람 의료네트워크 중앙대학교병원 외

과 안 종혁 교수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

고자 한다.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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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모기지 렌더로 일하면서 가장 좋은 점 중

하나는, 미국 내 모든 주에서 거래를 경험

하며 부동산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다는 것

입니다. 각 지역의 특색과 차이점을 배우는

과정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물론 가끔은 각

주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나 서식

이달라 헷갈리기도 하지만, 어느 지역이든

장단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한 곳

이 더 좋거나 나쁘다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 보는 시점과 포인트에 따라 투자자에게 유

리한 부분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북동부, 뉴잉글랜드, 그중에서

도 보스턴 지역은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비용 측면에서 매입자에게 매우 유리한 요

소가 몇가지 있습니다.

1. Transfer Tax(양도세/취득세)

Transfer tax, 즉 매도자 양도세와 매입

자 취득세는 주별로 부담 주체와 금액이 다

릅니다.

·매사추세츠(MA): 100% 셀러 부담

·뉴햄프셔(NH): 셀러와 바이어 50:50

부담

·로드아일랜드(RI): MA와 동일하게

100% 셀러 부담

물론, 이는 통상적이로 협상 가능한 부분

이지만 셀러와 바이어 중 누가 부담하느냐

에 따라 유리함이 달라집니다. 매입자 입장

에서는 MA와 RI가 실거주용뿐만 아니라

투자용 부동산 매입 시 초기 비용 부담이 상

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2. 등기 등록비용 (Recording Fee)

많은 주에서는 등기 등록비용만 1,000달

러 이상이 발생할 수 있지만, MA, NH, RI

는 비용이 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는 초기 클로징 코스트를 낮추는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3. 보유세(Property Tax)와 Assessed Value

부동산 보유세는 집을 소유하는 동안 꾸

준히 지출되는 부분입니다.

· **Assessed Value(과세표준)**는 많

은 주에서 실제 매매가와 동일하게 세금을

산정하지만, MA와 RI는 다릅니다.

o  MA와 RI는 타운이나 시티별로 as-

sessed value를 설정하며, 마켓 밸류와 정

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대신 같은 지역 내

집들을 비교하여 세금을 책정하는 기준으

로 사용됩니다.

o  반면, **뉴햄프셔(NH)**는 실제 시

장 가치가 세금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며,

다른 많은 주들도 이와 유사합니다. 최근 집

값이 급등한 지역에서는 보유세도 함께  껑

충 뛰면서 기존 거주자에게 부담이 되지만,

보스턴 지역은 상대적으로 집값은 안정적

으로 상승하는 반면 보유세가 크게 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특히 **신축주택(뉴 컨스트럭션)**

의 경우, assessed value는 매매가를 기준

으로 산정되며, 이후 1월 기준 재조정 시 보

유세가 낮게 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른 주에서는 county tax, city tax,

school tax 등 여러 레벨의 세금이 별도로

부과되지만, MA와 RI는 시티나 타운 수준

에서만 과세되어 세금 예측이 비교적 쉽습

니다. NH는 여러 레벨을 합산해 과세하지

만, 다른 주보다 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4. Prepaid Tax와 Tax Escrow

모기지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클

로징 코스트 산정 시 prepaid tax와 세금 에

스크로 계좌도 중요합니다.

·Prepaid tax는 클로징 날짜 기준 다음

납부일이 임박한 경우, 미리 지불해야 하는

보유세입니다.

· 보유세 납부 주기가 분기별, 6개월, 연

1회 등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클로징

시점에 따라 lump sum으로 납부해야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o   예: MA와 RI는 분기별 납부 → 클로

징 코스트 낮음

o   NH는 6개월마다 납부 → 클로징 코

스트 높음

o   연 1회 납부 지역에서는 클로징 시점

과 맞물리면, 예상보다 큰 금액을 미리 지

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차이는 월 페이먼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 결론: 뉴잉글랜드 부동산의 투자 장점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뉴잉글랜드 지역

의 집값이 다른 지역보다 높더라도, 클로징

코스트가 과도하게 높지 않고 보유세 수준

에 따라 월 유지비용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거주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MA와 RI는 초기 비용과 유지비용 측면에

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

니다. 물론 NH는 주 소득세(State Income

Tax)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보유세가

조금 더 높더라도 실거주자에게는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단순히 집값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매입, 매도, 유지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처럼 집값이 급격히 오른 지역이나 외관상

만 화려한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좋은 옵션

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한인분들이 이러한 장점을 이해하

고, 현명하게 투자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

기를 바랍니다.

미국 북동부 부동산: 보스턴 지역이 투자자에게 유리한 이유
Article (16) – Closing cost difference by state, why Massachusetts is cheaper to purc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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